
L G화학-베트남 PS 합작 "난항"
제2공장 합작서 LG 배제 … 합작조건·원료공급 이견?

L G화학과 베트남 Danang Chemical이 추진하고 있는 PS 합작투자가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

다.

L G화학과 베트남 V i n a c h e m의 자회사 Danang Chemical은 6 0대4 0으로 합작, 베트남 D a n a n g에 연산

3만톤 규모의 P S공장을 건설, 98년 상반기 가동에 들어가기로 하고 곧 정식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.

L G화학은 계약이 체결된 후 건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인데, 원료는 L G화학이 공급하고 생산제품은

대부분 베트남에 공급할 예정이다.

그러나 베트남과 L G화학은 몇가지 문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L G화학의 베트남 P S

투자가 순조로울지 의문시되고 있다.

베트남 정부는 자국내 PS 생산능력을 5만~ 6만톤으로 계획, LG화학과 합작으로 3만톤 공장을 건설

키로 하는 한편 제2의 P S공장 건설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베트남은 제2의 P S공장 건설계획을 입안, Danang에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능력을 3만톤으로 계획하

고 있으나 제1공장 합작파트너인 L G화학을 합작 대상에서 배제키로 결정, 한국의 PS 생산기업을

비롯 일본기업 등 7개 외국기업들과 합작투자 교섭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베트남 정부가 L G화학을 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분명치 않으나, 합작조건 및 판매방법, 내수 공

급문제 등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또 P S원료 도입과 관련, 도입가격 등 도입조건문제로 L G화학과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

보이고 있다.

베트남은 2 0 1 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, PS는 이 육성

계획 중의 한 부분이다.

<화학저널 1 9 9 6 / 1 0 / 2 8 >




